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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시에는 다수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가타구는 재일한국・조선인을 

시작해 베트남인, 중국인, 필리핀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28 개국의 외국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1995 년 1 월 17 일 효고현 남부를 덮친 대지진은 이런 외국 국적의 사람들에게도 

거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외국 국적 소지자들은 이 긴급한 시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한편, 나가타구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도 대부분이 지진 피해로 공원이나 학교에서 피난 

생활을해야했다. 베트남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피해 베트남인 

구원 연락 회의/이 중심이 되어 FM 여보세요 와 FM 사랑의 협력으로 가톨릭 타카토리 교회 

자원봉사 구원기지 안에 미니 FM 국을 세운 것이 4 월 16 일, FM 유멘이다. FM 유멘은 베트남어 

방송 뿐 아니라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Tagalog 어, 영어, 남미인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넓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본어까지 5 개언어로 방송을 개시했다. 커뮤니티 FM 라디오로서 나다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진 피해지에 7 개언어로 피해 관련 정보, 지역 뉴스, 생활 정보, 각국의 문화 

소개 등의 방송을 매일 오전 7 시부터 밤 12 까지 일본인과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이어왔다. 1996 년 1 월  일본우정성 인가를 얻어 커뮤니티 FM 라디오국으로서 정식으로 

개국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의 미디어 매체로서 방송을 지속하고있다. 

<Q&A> 

Q. 나가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FMYY 의 존재를 알고 있나. 주요방송채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하는지도 알고 싶다. 

A. 고베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FMYY 는 일반매체와는 다른 

지역적 정보 및 나라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주자들이 듣고 

있다.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나가타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인들 또한 그러한데 그것은, 

실시간지진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정보를 실시간으로 24 시간 제공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FMYY 여보세요와  같이 한국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를 일본어와 함께 

사용하는 방송도 제공하고 있다.  


